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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 공현 대축일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동방 교회 축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동방 교회란 로마
제국의 동부지역에 자리한 교회, 곧 이집트, 시리아, 소아시아, 그리스 등지의 그리스도교를 가리킵니다. 대 레
오 교황은 이 축일을 로마로 옮겨오면서 ‘에피파니아’(Epiphania, 공현)라고 불렀습니다. 

주님 공현 대축일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합
니다. 그리스도의 신성(神性)이 드러난다는 주제는 ‘요르단강에서의 세례’와 ‘카나 혼인 잔치의 첫 기적’과도 연
결됩니다.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 전 평일 미사에선 주님의 정체성이 서서히 드러나는 요한복음 1장과, 세례 
그리고 첫 기적의 내용을 각각 복음으로 봉독합니다. 대축일 당일에는 공현과 관련된 전통적 성경 독서인 이사 
60,1-6이 제1독서로, 마태 2,1-12이 복음으로, 그리고 ‘모든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에 참여하도록 불
리었다.’는 에페 3,2-3.5-6이 제2독서로 봉독 됩니다. 

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,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가스파르와 멜키오르 그리고 발타사르로 알려져 
있습니다. 박사를 뜻하는 그리스어 [마고스](μάγος)는 현자(賢者) 또는 꿈 해석자를 말하기도 하고, 점술과 마
술에 능숙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마태오 복음사가는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
보입니다. 그들이 각자 별을 알아보고 길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. 기원후 2세기 말, 테르툴리아누스는 [마고스]
를 왕으로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주님 공현 대축일을 과거에는 삼왕내조(三王來朝) 축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.

동방박사의 인종이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, 다양한 전승
과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모두 백인으로 또는 한 명이 흑인으로 표현되
곤 합니다. 연령대 또한 노년·중년·청년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. 성 베다
(+735)는 이들이 각각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대표한다고 설명했
고, 이에 따라 백인·황인·흑인으로 표현된 작품도 있습니다. 동방박사가 
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 중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, 유향
은 대사제로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성(神性)을, 몰약은 주
님의 수난과 죽음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성(人性)을 상징합니다. 

전통적으로 주님 공현 축제는 1월 6일에 지내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1월 
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고, 1월 6일 다음 주일은 주님 세례 축일
로 지냅니다. 그런데 올해의 경우, 1월 6일 다음 주일인 1월 8일이 주님 
공현 대축일이기 때문에, 주님 세례 축일을 그다음 날인 1월 9일(월)에 
지내고, 이로써 성탄 시기가 끝납니다. 이어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데, 올
해는 1월 10일(화)부터입니다.  

매주 읽는 단편 교리

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심, 주님 공현 대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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